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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사업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
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웰다잉
교육기관 및 강사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4명이며,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관련 항목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장례문화 교육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항목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죽음준비 교
육’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례절차 및 행정’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정도에 대한 IPA분석을 진행한 결과 ‘죽음준비 교육’, ‘장례문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인의 죽음관’
의 중요도와 지식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추후 장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well-aging
education model. This was achieved by confirming the importance and level of knowledge of well-aging
experts for each item required for education and operation in the field of funeral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by Gallup Korea, targeting well-dying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ructors, and 
researchers. Totally, 44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items related to the education operation of the funeral culture project. IPA
analysis was us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level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uneral culture edu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The results of the survey examined the importance of each item in funeral cultural project education:
'death preparation education' had the highest importance, whereas 'funeral procedures and 
administration' were the least important factors. IPA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importance and 
knowledge level of funeral culture project education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factor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urpose and Necessity of Funeral Culture Project', and 'Korean Death Pavilion'.
All factors ranked high in importance and knowledge. Since this study enrolled well-aging professionals,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funeral culture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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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해서 2025
년 초고령 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생명
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로 지난 2000년 76세에 비해 7.6년 증가했지만,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노인 부양문제, 삶의 질,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 

한국사회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
었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
다잉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었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법제
화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웰빙과 웰다
잉을 넘어서 웰에이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증
대되어 웰에이징 교육모델에 대한 필요성[2]이 제기되고 
있다. 웰 에이징(Well-aging) 이란 “행복한 인생을 위해 
생애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경제자립을 준비하고 
실현해가는 과정”[3]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웰에이징과 
관련한 웰다잉 실천방법의 하나로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
과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
지고 있다[4].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계에서는 웰다잉 교육프로
그램 및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
정정도 진행되었다[5,6].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
에 둔 한국사회의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장례문
화사업 교육운영 및 실행과 관련한 웰에이징 관련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웰에이
징 교육의 마지막 과정으로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간단체에서 ‘웰에이징 지도사’, 
‘웰다잉·웰에이징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교육과
정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죽음교육, 웰다잉 교
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이와 관
련된 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
한 교육은 인문사회분야에만 치중되어 교육효과가 미미
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웰에

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
업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관련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한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

화사업에 대한 교육운영의 중요성과 지식정도를 확인하
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2.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웰다잉 임상실무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건

의료, 상담심리학, 인문학 분야 등 ‘장례문화사업’ 관련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갤럽에 의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별, 학력별 대상에 따른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
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웰에이징 전문가는 웰다잉 
및 웰에이징 교육강사, 교육담당기관자, 연구소, 학술연
구자들이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 5문항,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정도 8문항, 장례문화사업의 효과적 교육방법, 적
합한 교육장소, 적정교육시간, 교수학습활동 구성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연구진과 한국갤럽의 자문과 점검을 통해 구
성되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설문문항은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계획수립,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강사교육,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지도·관리, 장례문화사업 교육운
영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장례문화
사업 교육운영, 홍보에 대한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설문
문항은 장례문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죽음교육,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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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
Gender

  Male (29) 65.9

  Female (15) 34.1

Age group

  less than 40 years old (7) 15.9

  40-49 years old (7) 15.9
  50-59 years old (15) 34.1

  60+ (15) 34.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4)

Age by gender 

Male

  less than 40 years old (4) 9.1
  40-49 years old (5) 11.4

  50-59 years old (8) 18.2

  60+ (12) 27.3

Female

  less than 40 years old (3) 6.8

  40-49 years old (2) 4.5
  50-59 years old (7) 15.9

  60+ (3) 6.8

Highest level of education 

  Associate’s degree (5) 11.4

  Bachelor’s degree (11) 25.0

  Master’s degree (9) 20.5
  Doctoral degree (19) 43.2

인의 죽음관, 한국의 장례문화, 장례절차 및 행정, 상처
치유, 호스피스·완화의료, 웰다잉 문화운동의 개념과 내
용에 대한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

용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관
련 항목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장
례문화 교육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IPA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연구대상자들
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실행을 위한 실행도, 지식정
도 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점, 그리고 개
선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갤럽에 의해 실시
되었다.  

본 연구는 IPA 설문을 5점 척도(매우 낮음=①, 낮음=
②, 보통=③, 높음=④, 매우 높음=⑤)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후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수식 (1)을 사용, 100점으
로 변환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IPA 응답값은 매우 
낮음=0점, 낮음=25점, 보통=50점, 높음=75점, 매우 높
음=100점이었다.

3. 분석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9명(65.9%), 여자 15

명(34.1%)이며, 연령은 50-60대가 30명(68.2%),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이 25명(56.8%), 이 중 20년 이상은 8
명(18.2%)이었다. 학력은 석·박사 졸업이 28명(63.5%)
으로 고학력들의 비중이 높다. 

3.2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중요도 및 실행도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도를 선택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계획 수립(4.3점, 100점 평
균 82.4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교육기관 및 행정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3.8점, 100점 평균 71.0점)’
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교육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으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
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로 본
인이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선택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강사 교육(3.7
점, 100점 평균 68.2점)’의 실행도가 가장 높고, ‘홍보
(3.4점, 100점 평균 60.8점)’의 실행도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3.3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 IPA 분석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
를 교차 분석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IPA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먼저 ‘계획수립’, ‘강
사교육’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아 경쟁우위 영역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도·관리’는 실행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
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아 개선영역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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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ducation operation importance

Fig. 2. Education operation execution chart

Fig. 3. IPA Analysis of Training Operation

초고령 사회에서 웰에이징 교육의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대상자
도 홍보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3.4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
   정도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는 ‘죽음 준비 
교육(4.4점, 100점 평균 84.1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장례절차 및 행정(3.8점, 100점 평균 70.5점)’의 중요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스스로의 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의 죽음관(4.0점, 100점 평균 76.1
점)’의 지식정도가 가장 높고, ‘호스피스·완화의료(3.5점, 
100점 평균 63.6점)’의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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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neral Culture Education Item Importance

Fig. 5. Knowledge level of funeral culture education

3.5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
   정도: IPA 분석

먼저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죽음 준비 교육’, ‘장례문
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인의 죽음관’은 중요도와 
지식정도 모두 높아 경쟁우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호스
피스·완화의료’, ‘상실치유’는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나 
지식정도가 낮아 중점개선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장례문화’는 지식정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웰다
잉 문화 운동의 개념과 내용’은 지식정도는 평균 수준이
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절차 및 행정’은 중요도와 지식
정도 모두 낮아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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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PA Analysis of Training Content

3.6 장례문화사업의 효과적 교육 방법, 적합한 교육 
   장소, 적정 교육시간

다음 중 “장례문화사업 교육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순으로 2순위까지 선택”에 대한 응답은  ‘교육기관
(45.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기관
(15.9%)’, ‘국가기관(1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례문화사업 교육 방법”은 
1순위 기준 ‘강의+체험(54.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
고, 다음으로 ‘현장 강의(29.5%)’, ‘교육자료 배부(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적정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22.7%)’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시간 이내(20.5%)’, ‘15시간 이내(20.5%)’  
등 이었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가장 중요한 교
수학습활동 구성 요소는 ‘교육 내용(52.3%)’의 응답 비
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방법 및 형태(22.7%)’, 
‘교육강사(15.9%)’, ‘교육시간 및 장소(9.1%)’ 순으로 조
사되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이 필요한 시기는 ‘장년기
(54.5%)’, ‘성인기(47.7%)’, ‘중년기(45.5%)’ 등의 순이
었다.

4. 논의 

본 연구 결과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설문 대상자들은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자신들
이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내용 지식의 중요도와 자신의 지식정도와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례문화사업 관련 웰에이징 교
육 관련자들은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계획수립’과 
‘강사교육’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
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도는 강사교육과 지도관리 순으
로 나타나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수립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인의 실
행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각 항목별 IPA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
에서 ‘홍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은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모두 낮아 개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계획수립과 강사교육은 중요도와 실
행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웰에이징 교육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
을 진행할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강사들의 
수준, 그리고 교육생들의 관리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저변 확대와 효과를 
위해 홍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웰에이징 교육 관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교육계획 및 운영을 위해서 보
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는 ‘죽음
준비교육’와 ‘한국인의 죽음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 설문대상자의 지식정도 역시 ‘한국인의 죽음관’, 
‘죽음준비교육’으로 조사되어 중요도와 지식정도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각 항목별  IPA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장례문화사업에서 ‘장례절차 및 행정’은 중요도와 지식
정도가 모두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호스
피스 완화의료’와 ‘상실치유’는 중요도에 비해 지식정도
가 낮아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본 설문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에이징 관련 장
례문화사업 교육 내용이 주로 한국인의 죽음관과 죽음준
비라는 철학적, 인문사회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웰다잉 실천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
식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상실치유’, ‘장례절차 
및 행정’관련 내용은 현실적, 실무적인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교육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으
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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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한국 사회의 죽음문화와 관련된 웰다잉 
교육의 담론과 시작은 주로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 담당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웰에이징 교육
은 생기주기별 웰에이징 실천차원에서 학문적인 접근 범
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차원에서도 논의되
어야 한다.  

한편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죽음문화와 관련해
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첫째, 1990년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는 화장문화 운동의 시기이다.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화장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91년 17.8%였던 화장비율이 2005
년 52.6%로 국민절반이상이 화장을 했다. 급기야 2022
년 7월 기준 91.5%로 사망자 10명중 9명이 화장을 한다. 

다음으로는 웰다잉 담론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무
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웰다잉 담론이 제기되었다. 웰다잉 담론은 기
존의 장례방법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자는 장묘방
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생전에 죽음준비를 통해 아
름다운 이별을 맞이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8,9].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웰다잉을 넘어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에이징 담론이 
그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의 방법,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100세 시대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10]. 웰에이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문화사업은 
화장문화 운동과 웰다잉을 뛰어 넘는 것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남은 자들에 대한 고려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과 실
행의 중요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교육내용의 중요도와 
지식정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진
행되었던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
의 교육운영 및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
해서 홍보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IPA분석 결과는 개선영역으로 나
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웰에이징 교육장소로 교육기관
(45.5%)’, ‘지역기관(15.9%)’, ‘국가기관(1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 내용과 강사 교육

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웰에이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
이 교육내용과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 구성 
요소는 ‘교육 내용(52.3%)’, ‘교육방법 및 형태(22.7%)’, 
‘교육강사(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IPA분석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상실치유’ 관련 교육에 대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은 온라인 보다는 
현장 강의와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 본 설문조사에서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례문화사업 교육 방법” 1순위는 
‘강의+체험(54.5%)’이었고, 다음으로 ‘현장 강의(29.5%)’
로 조사되었다.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은 죽음이라
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부분으로 체험을 동반한 강
의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은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웰에이징 
전문가들이 응답한 장례문화사업 교육이 필요한 시기는 
‘장년기(54.5%)’, ‘성인기(47.7%)’, ‘중년기(45.5%)’ 순
으로 노년기(34.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장례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은 주로 노년기에 필요한 내용이라
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죽음과 죽음문화와 
관련된 교육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교육처럼[12] 특
정한 시기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 과정에서 진행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통한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애서 일본의 사
회복지 차원의 종활(終活, 슈카츠)사업[13]은 참고할 만
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사업
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례문화
사업 관련 웰에이징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운영과 방법, 내용에 대한 개선
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장례문화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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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육내용이 인문사회계열 영역에 치중되었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사회복지
학 등 다양한 학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 사례수가 많지 않아 웰에
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의 교육운영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본 논문과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사례수를 확보하는 데 한
계가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구조
화된 설문지에서 담보할 수 없었던 실무적인 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 교육을 받은 대상
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자와 교
육대상자들 간의 간격을 좁혀나감으로써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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